제 3회 회의 
· 개요 
	기간
	1995-09-06 ~ 1995-09-07

	장소
	러시아 연방 > 하바롭스크변경주, 국제회의장

	주관
	러시아 연방 > 하바롭스크변경주

	


참가
	4개국 17개 자치단체

	
	중화인민공화국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지린성, 랴오닝성

	
	일본국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상남도

	
	러시아 연방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유대자치주



· 내용
			
		▷
	동북아지역간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 체계 구축



	

	

	
		▷
	경상북도에서 96년도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 개최 결정



	

	

	
		▷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 공식협의체인 자치단체연합 설립 및 사무국 설치 협의 

	- 경상북도가 실무를 총괄하여 준비 






	

	

	
		▷
	청장년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한『동북아지역 교류의 배』 운영 (시마네현)



	

	









· 하바로프스크 선언
	1993년 일본 시마네현 마쯔에시, 그리고 1994년 효고현 이즈시정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1995년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자치단체회의가 1995년 9월 6, 7일 양일간에 걸쳐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인접자치단체들간 대화 전개는 국제적 긴장의 완화, 세계 경제권의 결속강화,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간 상호관계의 확대, 국제관계의 발전 과정상 지역적 자유재량권의 확대,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 인접 지역과의 유대관계 확립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증대 등의 결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바롭스크 국제 회의 기간 중 참가자들은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 인적 교류, 경제관계 및 과학. 기술 협력 등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견해들을 교환했다. 회의 기간동안 참가자들은 현재의 지역간 광범위한 관계로도 충분히 아시아. 극동지역 국가간 관계 발전과 아. 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에 주목했다. 동시에 회의에 참가한 지역 대표들은 더욱 확대된 지역간 교류는 관심있는 지역 자치체의 노력으로 설립될 “국제조직”에 의해 확인될 조정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 

	 

	하바롭스크 회의에 참가한 각 자치단체 대표들은 이상의 견해를 교환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려해야 할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호혜와 상호이해,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근거로, 동북아지역자치단체간 협력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2. 관심있는 자치단체참가로 임무가 수행될 영속적인 국제조직의 설립을 위 한 “실무단”의 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3. 지역간 협력체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 교류활동을 강화 할 수 있는 호혜적 정책입안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